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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급의 한’
—봉준호 영화를 중심으로—

‘Han of the Cla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Non-Character Symbols 

- on the Film of Bong Joon-ho -

조송림*, 김유진**

Song-lin Zhao*, Yoojin Kim**

요 약 ‘한(Han)’은 한국인들이 오랜 민족적 고난을 경험하면서 형성한 심리적 특성이다. 이는 집단적 무의식의 형태

로, 모든 한국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술 형식과 융합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

들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은 영화로, 계급 간의 ‘한’을 서사화하여 한국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재조명한다. 이 연구

는 봉준호 감독의 여섯 편의 영화를 통해 ‘계급의 한’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한 문화’를 고찰한다. 영화 분석에는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를 구분하여 기호학적 접근을 적용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의 대표작들은 사

실주의와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계급적 계층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다. 이 연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풍자-폭로-희망'의 순서로 분석하여, 그의 작품이 계급에 미치는 문화적 비판적 성격과 대중

의 정신 문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주요어 : 봉준호, 문화의 한, 계급의 한, 한국 영화

Abstract The concept of 'Han' is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formed by Koreans through long-lasting national 
hardships. It has deeply influenced every Korean as a form of collective unconscious and has merged with 
various forms of art over time. Director Bong Joon-ho's works, rich in social consciousness, symbolically 
visualize sensitive issues like social class, presenting harsh satire on class oppression. His movies continuously 
emphasize human desires, the homogeneity of good and evil, insurmountable class barriers, and moral decay 
caused by desires. They produce a wealth of symbols filled with layers and power dynamics. Bong Joon-ho 
dramatically portrays and directs various forms of symbols. The metaphorical symbols in his movies provide a 
unique research value for delving into the deeper meanings of the films.This study examines the theme of 'class 
Han' in six of Bong Joon-ho's films, exploring the 'Han culture' of Korea. It applies semiotic concepts by 
categorizing into character and non-character symbols for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lms. The representative 
works from the late 1990s to the late 2010s articulate the class layers of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hrough 
a blend of realism and surrealism. The study analyzes Bong Joon-ho's films in the sequence of 
'satire-exposure-hope', examining the culturally critical nature of 'Han culture' on class and its psychological and 
cultural impact on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Bong Joon-ho, Han culture, class Han, Korean film



‘Han of the Cla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Non-Character Symbols 

- on the Film of Bong Joon-ho -

- 324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전 세계의 뉴스, 문화, 전문지

식등을더쉽고편리하게접근할수있게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교육적 자원이 부족한 계층에게 평등한 기

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표면아래에는여전히눈에보이지않는계급억압이숨

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명

확한 계급제도에비해더욱복잡하고 미묘한 계급체계

가 존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회경제

적불평등이 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더욱명확하게나

타난다[1]. 현재 SNS를비롯한인터넷의단편화된정보

환경 아래에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현상이 보편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 간 갈등을 더

욱 조장하고 있으며, 영화와 같은 예술 형식을 통해 더

욱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다. 영화는 사람들의 이념을

형성하고안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그시대의거

울과같은역할을한다[2]. 봉준호감독의영화는인간의

본성과 계급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사람들의 사고와 공

감을쉽게불러일으키고, 그는그만의독특한영화연출

을통해 ‘보이지않는’ 복잡한 ‘한’을 더욱정확하게표현

한다. 이러한묘사는영화적결말을넘어서는하나의텍

스트로서사회적담론을생성한다[3]. 최근세계적쟁점

이 되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사건을 보면,

이것 역시 계급적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국민과

정부의갈등, 사회적불평등, 불공정한자원배분의갈등

등을 드러내며[4], 마치 봉준호 감독의 작품 <한강 괴

물>의 이야기 배경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베이징대학교 태진화(戴锦华, Dai Jinhua)교수는

《공간과 계급의 큐브》에서 현대 도시는 이질성을 지

닌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제한된

물질적, 공간적 자원 때문에 계층 간 적대와 갈등은 더

욱 증폭된다고 말한다[5].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

에서 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의 불공평과 불공정의 표면 아래 숨겨져 표출되지 않

고 한국인만의 심리적 특징인 ‘한’으로 맺히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통

해 '한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 미치는 비판

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미

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계급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思考)와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연구에서는봉준호감독이 2000년부터 2019년사

이에연출한 <플란다스의개>, <마더>, <기생충>, <살

인의추억>, <한강괴물>, <설국열차>등총 6편의영

화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영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계급 문제’와 ‘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탐구하고 있기에 연구 주제에 적합

하다. 연구 방법으로는 크리스찬 메츠(Christian Metz)

의 영화기호학이론을바탕으로[6] 텍스트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인물기호와비인물기호라는두관점에서봉

준호 감독의 영화를 통해 세밀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

로 분석한다. 메츠는《Cinéma: langue ou langage》에

서 영화가 특별한 언어 기호 체계임을 처음 언급했다.

이는 영화 속 인물, 이미지, 텍스트, 음악, 사운드 등 다

양한요소들이서로다른방식으로 결합하여영화주제

와내용의의미를구축한다. 그리고이러한영화의의미

는 영화 기호 체계의 요소들 사이의 내부 작동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이며, 영화의 함축과 외연을 구성하는 역

할을한다.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표와 기의(ignifier and

signified)는[7] 봉준호의영화속에 나타난 은유적 기법

과잘맞아떨어진다. 따라서기호학관점에서영화를분

석한다면 영화 이면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

해한국의 ‘한’ 문화의깊이를더명확하게이해할수있

을 것이다.

Ⅱ. ‘한’ 문화의 정의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초기 인상이 고

정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삶의 경험으로는

상쇄될수없다[8]. 이는 ‘콤플렉스’의 영향때문이다. 콤

플렉스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잠재

의식의 심리로 한국 민족에게는 ‘한’으로 나타난다. ‘한’

은많은한국학자들에의해 ‘한국인의가장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었다[9].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한’민족으로 불려왔으며, 이는

한민족에게독특한문화적의식을부여한다[10]. 이러한

의식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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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현대사회까지이어지

고있다. 한글이처음만들어졌을때, ‘한(恨)’은 단지 ‘유

감’, ‘회한’의 의미로 알려져 있었다[11].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한’은 굴욕, 절망, 변

화와 소망을 비롯한 무력감과 비분으로 이어져 한국인

가슴 속에 보편적인 마음의 상처로 응집되었다[12]. ‘한’

이라는 감정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적 풍속으로

발전했다[13]. 한국인이제창한 ‘한’ 철학은한국의독특

한지리적환경과역사속에서형성된함축적철학이다.

김대중전대통령은 ‘한’의본질을 “대항할수없는운명

에잠시외면하지만, 끝까지희망을품고기다리며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

서라도고난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한’의

본질이다[14].

‘한’ 문화는 역사적 기원은 한국의 현대화 발전 과정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문화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불안과

사회 분열로 인해대립과적개심이증폭되어 다양한사

회문제와불평등을초래했다. 이러한사회문제에는계

급및부의불평등, 성차별, 지역편견등이포함된다. 한

국의 ‘한’은 ‘식민지의 한’, ‘분열의 한’, ‘남녀의 한’, 그리

고 ‘계급의 한’ 등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15]. 봉준호의영화에서 ‘계급’은가장많이은유된

개념이다. 한국인들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

은사람의희생을경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부림사건’ 등은한국인의마음속에지워지지않는상처

가되었다[16]. 민주주의를추구하는시대에도권력자의

권력 남용과 검은돈의거래는 민중의 분노를 계급지배

자에 대한 ‘한’으로 전환 시켰다.

한국영화에등장하는인물기호와비인물기호는모

두영화의주제를전달하는중요한요소가되었고, 이러

한 상징의 등장은 영화 창작자들의 주관적인 선택이며

그들의감정적가치지향인 ‘한’을 진정으로표현한것이

다[17]. 따라서 봉준호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인물 기호

와비인물기호는 ‘한’이라는감정이지배하는이미지가

되었고, ‘한’ 문화의 담체(擔體)이자 투사 대상이 되어

‘한’ 문화의 응축과 반영이 되었다. 인물 부호는 대부분

영화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투사한다. 영화 <마더>에서

‘지적장애자’로 나온등장인물이그예시이다. 반면에비

인물 부호는 영화 <기생충>에 보여준 배경인 별장, 반

지하, 지하실 등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 어떠한

상징이 ‘한’의대상으로등장하는것은특별한사례가아

니며,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비극 외에도 유머러스하

고 풍자적인 코미디에도 ‘한’은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기호는한국영화에서 ‘한’ 문화를고도로응축

한 전달체가 되어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고 ‘한’ 정서를

승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봉준호 영화 속 ‘계급의 한’

1. 하층 계급 간의 비극적 풍자

1) <플란다스의 개> - 하층 계급으로부터 탈출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그의 계급 계

층이론에서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 계층은 일정

한사회적의의가있는속성에근거하여한사회구성원

의높고낮음을결정한다.”라고언급했다[18]. 봉준호감

독의영화에서인물부호는 ‘한’의표현에적극적으로활

용하였는데, 영화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개들도 예외

는아니었다. 오늘날 ‘개’는 반려동물로써인간과밀접관

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있지만그 계급수준은분명히

다르다. <더고급동물>이란이영화의부제를보면그

의도를분명하게이해할수있다. 이는현대인을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하층이라 불리는 계급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개와 인

간은서로 다른사회적계층을상징하며이는주인공과

개의 생활 공간과 노숙자들의 거처에서도 계급 차이를

보여주었다. 개는하층계층의상황을상징하는 ‘도량형’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계급의 ‘한’을 표현한다. 질서가

없어보이고생명력과활력을보이지않는 사회에서어

떤사람들은개보다더못한삶을살고있다. 그들은그

저개보다더 ‘고급동물’에가깝다. 영화속에서개는계

급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 개보다 잘 사는 사람만 ‘사람’

이라고 부르고, 계급을 넘어서려는 하층 계층의 ‘한’을

‘사람’과 ‘개’를 비교함으로써 계급의 ‘한’을 표현하고 있

다.

이 영화는 계급 억압을 풍자한 황당 주의 코미디 영

화이다.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거듭 조롱당하고 체면 있

는 정체성과도덕적이지않은행동이이야기의충돌점

이된다[19]. <플란다스의개>는예시관찰방법을통해

사회의현상을해석하며, 하층계급의사회규칙과이상

주의 복잡한 심리를 찾고 있다. 영화의 결말은 원만해

보이지만 그의 성공은 ‘개’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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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계급이 다음 단계를 넘으려면, 자신보다 더 약한 계

급을 희생시켜야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

는 더 약한계급을대표하는기호이자 희생당하고있는

계급의 ‘한’을 상징하고있다. ‘고급동물’은 하층계급의

생활을참고산다. 각하층계급의 ‘한’은영화첫시작의

개 짖는 소리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

2) <마더> — 하층 계급 간의 억압

봉준호감독은하층계급에대한남다른시선을가지

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사건의 ‘목격자’ 또

는 ‘직접경험자’가영화의줄거리전개를촉진하는인물

부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마더>에 등장하

는 ‘지적장애자’는전형적인하층계급의기호이다. 이탈

리아의안토니오그람시(Antonio Gramsci)는 그의저서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하층’[20]이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지칭한 프롤레타리아

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람시가 언급한 ‘하층’은 종속적

지위, 정치적 지위, 경제적 여건 및 문화적 자원이 보장

되기어려우며, 억압은하위계층의공통된심리적특징

이된다. 또한막스셜러(Max Scheler)는 ‘한’은우선하

인, 피지배자, 자존감이 짓밟혀져 힘이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국한된다고 하였다[21]. 이들은 ‘한’의 감

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대부분 권력

과상관이없으며, 경제적으로어렵고, 다른계층으로부

터 억압받는 계층이다. 하층 계급은 마음에 쌓인 ‘한’을

어떻게서든 표현하고 풀어내려고 한다.

<마더>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

서는 범인을 수사하는과정에서하층 계급은 상류계급

앞에서 힘이 없고 반항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영화 속

남주인공 윤도준은 ‘바보’라는 이미지로 제시하는데 경

찰과 변호사 등 상류 계급의 억압에 밀려 누명을 쓰는

하층계급의지위를보여준다. 그러나도준은누명이아

닌여고생을살인한진짜범인이었다. 결국자식의누명

을 벗기 위해 어머니는 또 다른 하층 계급인 ‘지적장애

자’를 찾아 음해할 수밖에 없었다. 누명은 쓴 ‘지적장애

자’는어머니도없는최하층계급이었다. 이는하층계급

내부의 억압과 ‘한’을 드러내며, 봉준호 감독이 하층 계

급간의복잡한심리와상황을세심하게포착하고있다.

하층 계급 간에도 억압이 존재한다. 하층 계급의 사

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방식

으로 ‘한’을 표현하고해소하려한다. 영화 <마더>는하

층 계급이 상류 계급으로부터 억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 간에서도더잔인한억압이존재함을보여준

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하층 계급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하층 계급의 삶과

그들이겪는억압과투쟁을 보여주며한국 사회가가진

계급 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한다.

2. 지배계급 이면의 어두운 진실

1) <기생충>—모든 사회 구성원은 ‘기생충’

영화 <기생충>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계급 차이를

블랙유머로풍자한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주로비인

물기호를이용하여계급을구분한다. 예를들어지하실,

반지하실, 그리고상류층의저택까지세개의다른공간

의 대비로 계급 간 차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이미 토빈(Amy Taubin)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위층-아래층’이란수식어가중요한역할을한다고평가

했다[22]. ‘아래로부터위로’ 이는 전통적인 질서이자영

화 <기생충>의 계급 간 구분의 기준이다.

영화제목 ‘기생충’은 상류층사람들에게붙어기생하

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을 은유하는 의미이다[23]. 그

러나 영화에나온김기택가족뿐만 아니라 과거에일했

던 가정부와 남편, 심지어 박 사장의 가족까지 모든 인

물은사회적관념의 ‘기생충’이다[24]. 즉, 가난한사람이

나 부자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기생충’일 뿐이다. 얼핏

보기엔김기택가족이박사장집에기생하는 ‘기생충’으

로 보이지만, 사실 영화속의미는 ‘기생충’의 정체를알

려줌으로써 상류층 부자들 역시 하류층 사람들에게 기

생하고있음을은유한다. 박 사장의가족은김기택가족

같은하층 계급이없다면부유를누리며일상생활을하

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는 해고한 가정부가 떠나고 박

사모가 집안을 관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한편인물기호관점에서보면, 김기택가족은처음부

터하층계급의기생충이아니었다. 김기택가족과해고

당한가정부의가족은사실하층계급의상징이아닌중

산층계급의상징이다. 영화속등장인물의상황을정리

하자면아버지김기택은 ‘대만카스테라’ 관련사업가였

고(그림 1 참고), 아내는 과거 해머던지기 은메달리스트

였다. 아들은모스부호를알고있는 스카우트(socut) 출

신이자영어를잘하고, 딸은예술적재능이뛰어난인재

다. 만약사업만실패하지않았다면오늘날우리가알고

있는중산층계급으로무난한삶에 만족하며살고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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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다. 또한해고당한가정부역시남편의카스텔라

사업의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지하실에 숨어 살기

전에는하층 계급이아닌 중산층 계급이었을 것이다(그

림 2 참고). 들은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민 계층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 기호로 사업과 투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층 계층이 되었다. ‘대만 카스테라’는 한때 한

국에서유행한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카스테라의재료

인 식용유 논란이 발생하면서 급속으로 사라졌다. 그러

나빵재료로식용유를넣었다고해서무조건나쁜빵은

아니다. 실제로 ‘대만 카스텔라’가 대한민국에서 보이콧

을 당한 이유는 먹거리X파일이라는 시사 고발 방송 때

문인데, 이 방송에서는 식용유를 비롯한 첨가제 사용을

빌미로 ‘대만 카스테라’의 부정적 요소만을 자극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대만 카스테라 사업 실패’는 하층 계급에

대한 상류계급의탄압과배척을풍자하려는 의도로보

인다. 또한 김기택 가족과 가정부 가족만이 ‘기생충’이

아니라박사장네가족같은상류계층도하층계급사람

들의피를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이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계급적 ‘한’의 본질이다.

그림 1. <기생충> 김기택일가의카스텔라관련대화장면
Figure 1. In "Parasite," Scene of the Kim Ki-taek Family

Discussing the Castella Business

그림 2. <기생충> 가정부남편의카스텔라관련대화장면
Figure 2. Scene of the Housekeeper's Husband

Discussing the Castella Business

2) <살인의 추억>—시대가 낳은 운명의 비극성

한국영화는 ‘한문화’뿐만아니라한민족의역사와현

대 사건을 잘 표현한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시

대적 ‘한’의 감정을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막스 베버

(MaxWeber)는 "현대국가는특정영역내에서폭력의

합법적 사용권을 독점하는 인류 공동체이다[25]."라고

주장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은 용의자로부터 폭력을 이용하여 자백을

강요하며, 연쇄살인범이잡히지않아국민은불안에떨

고있다. 이러한모든 ‘사회현상’은일종의 ‘한’의기호이

다.

영화의 실제 이야기는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

절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서 소재를

따왔다. 사람들이잘알고있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

림 사건’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영화 속의

사회현상이사실은그시대에자체를반영하고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모든창조적행위는인간생활로부터그힘을얻

는다. 집단적 무의식이 살아 있는 경험이 되어 새로운

시각을 의식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마다, 각각의 이러

한 사건은 전 시대적으로 중요한 창조적 행위가 된다

[26].”라고 말한다. 즉, 군사독재로 인한 학생 저항운동

과 폭력진압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집단적 무의식이 되

었고 ‘한’이라는 창조적 행위가 되었다.

<살인의 추억>은 범죄 스릴러 영화이다. 일반적인

범죄영화와다른점은범인은누구인지끝을맺지못하

는것이다. 영화속박두만이뒤돌아보는시선은카메라

와 관객을 향한 마지막 장면이자 명장면 되었다(그림 3

참고). 영화 속 목격자인 여자아이는 범인의 모습이 일

반인처럼 생겼다고 말한다. 선천적 사이코패스나 우리

가 상상하는사악한모습이 아니라 이시대의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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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모습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도 군사독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박두만의

마지막시선은범인만을바라보는것이아니라그시대

의 사람들과 관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다. <살인의

추억>영화속대한민국은군사독재에서민주사회로전

환되는 중요한 격동의 시기이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경찰, 폭력에의한고백을강요당하는 ‘지적장애

자’ 등이사회구성원이다. 이 불안정한시기에군사정권

은모든국민의감정을폭력으로억압한다. 연쇄살인사

건은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진 은유적 상황이라

할수있다[27]. 이 영화는연쇄살인사건의원인과군사

독재 아래에 있는 ‘사회적 환경 특징’과 결합하여 하층

계급의운명을간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또한하층계

급으로살아가며스스로모면할수없는운명의비극성

을 나타낸다[28]. 이러한 비극성은 사회 구성원 간갈등

을조장하고더욱강한 ‘한’을키우는근원이되었다. 이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

이 되기로 하였다.

그림 3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
Figure 3. The last scene of "homicide memories".

3. 민주와 평등의 희망

1) <괴물>—대한민국 국민은 승리의 희망

<괴물>은판타지장르의영화이다. 영화의전반적인

내용은 시민들이 괴물을 상대로 싸우며 끝내 승리하는

줄거리다. 그러나 인물 기호와 비인물 기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단순한승리스토리가아니다. 영화속괴물은

비인물 기호에 속한다. 영화에 나온 괴물은 주한미국의

부도덕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탄생한 악의 근원이자

공격의 주체이다.

그림 4. <한강괴물> 속 양복 입은 사람이 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장면

Figure 4. A scene of a person in a suit jumping into a
river to commit suicide

영화 세 번째 장면(그림 4)에서 한강 다리중간에 서
있는 정장의 인물이 나오는데, 자살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한강 물 속의 괴물을 발견하고 “끝

까지 둔해 빠진 새끼들...잘 살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강으로 뛰어든다. 보통 정장이란 의상은 비즈니스의 상

징이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물 기호로 보여줄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아시아에는 금융위

기가 왔고 대한민국 역시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 이
러한 아시아 금융위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

시아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 불안, 고정 환율 정책의 실

패, 금융 시장의 부실 등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유치는
국가의 외환 관리 능력을 잃게 하였다. 물론 그 원인의

중심에는 미국의 금융 긴축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괴물은 미국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
만 미국의 금융 경제 정책으로 야기된 공격 주체였다.

그림 5. <괴물> 한국 국민들이 ‘Agent Yellow’ 투입에
항의하고 있는 장면
Figure 5. A scene of Korean citizens protesting against
the deployment of ‘Agent Yellow’

이영화에서한국국민에게가장큰해가된것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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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괴물’이 아니다. 결말을 보면 괴물은 불화살과 표지
판 기둥으로 정도로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가된것은미국과한국정부가 ‘바이러스’를잡겠다

며 화학무기(Agent Yellow)를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사
람들을격리하는과정에서오히려국민은큰 피해를보

았다(그림 5 참고). 여기서화학무기는전형적인비인물

기호의상징이다. 1997년 한국은 IMF의 까다로운여러
조건을받아들이며구제지원을받을수밖에없었다. 이

것이바로 ‘IMF외환위기’이다[29]. 이 상황은영화에서

미국이존재하지않는 ‘바이러스’를죽이기위해화학무
기를투입한것처럼우리경제에는부작용이컸다. 한국

의많은기업이파산하였고많은중산층이하층계급으

로 전락하여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하며 계급의 ‘한’을 더
욱증폭하였다. 따라서이영화에서정부가사용한화학

무기는 IMF에 대한 차관을 의미한다.

인물 기호 관점에서 보면 ‘괴물’과 싸우는박강두 가
족은 각각 분명한 캐릭터 특징을 가진다[30]. 박강두의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용감한 분이며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를상징한다. 박강두는다소멍청한인물로열정없
고생각이뚜렷하지않은서민의상징이지만 끝내각성

하며 괴물을 상대로 싸우는 인물이다. 여동생 박남주는

한국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신감
이부족한인물이다. 남동생박남일은재능은있지만기

회가 없어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인물이다. 가장 중요

한인물은박강두의딸박현서인데, 이는 대한민국의미
래와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상징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때파괴되었다. 누구나미래가없는희망을원하

지않는다. 이것은 ‘한’이 되어희망을구원하기위해모
두목숨을걸고괴물과싸운다. 한국은비록 ‘외환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층 계급으로 전락했지만, 한편으

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제 위기
를슬기롭게극복했다. 물론정치적불신으로야기된계

급의 ‘한’은 더 깊이 맺혔다.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약한 가족이 강한 괴물
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을 뿐

정치적언급은없었다. 그러나봉준호감독은하층계급

사람들의 생활상과 캐릭터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관람객들에게충분한상상의실마리를제공함으로써영

화속기호의의미를더욱풍부하게만든다[31]. 또한냉

정한 태도로 사회와역사에대한비판적사고를영화에
담는다. 그럼으로써지배계급에대한하층계급의 ‘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다[32].

정작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층 계급은 자신의 온

힘을 바쳐 국가를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층 계급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한’이다.

2) <설국열차>—계급 간 질서 타파의 희망

<설국열차>는 공상과학, 액션 장르의 영화이다. 본

영화에서봉준호감독이 ‘열차사회’라는 미시적관점을
선택했다. 엔진이멈추지않는열차의객차는비인물기

호 관점에 볼 때, 세계의 질서와 계급 구분을 보여준다.

앞과뒤의관계는서로다른계급을대표한다. 사회학의
개념으로써 사회적 계층 분리는 사회에 있는 구성원의

속성을 따라 계층 분리하는 과정과 현상을 말한다[33].

외부와 차단된 열차의 객차에는 다양한 계급으로 구분
되어 있다. 열차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앞쪽은 ‘머리칸’,

맨뒤는 ‘꼬리칸’이다. 꼬리칸에있는승객들은먹이사슬

의밑층들이고대다수노약자와같은하층계급이다. 열
차의머리칸으로 갈수록넉넉한자원과많은특권을가

진사람들이살고있다. 꼬리칸의있는사람들은머리칸

사람들의통치를받으며억압속에서살고있다. 정신적,
신체적고통을받으며 ‘한’이라는감정은엄청난분노가

되어 열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된다.

2013년 <설국열차>는 900만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
하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시대의 영화가 되었다. 이 영

화가 많은 관심을 받은 그 이유는 하층 계급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34]. 영화 속의 열차가 멈추지
않고달릴수있는것은하층계급의노동때문이다. 그

러나정작하층계급이받는것은보상이아닌고통밖에

없으며 이 고통은 ‘한’의 근원이 된다. 열차는 앞으로만
가는 열차는 아닌 지구를 도는 순환 열차다. 이는 ‘계급

질서의순환’이라는상징이다. 하층 계급이진정한자유

와평등을얻으려면열차를멈춰야만가능하다. 인물기
호로 봤을 때, 주인공 크리스는 ‘개혁자’의 역할이다. 크

리스는머리칸으로향하는두번째반란을일으켰을때,

윌포드와의 대화에서 첫 번째 반란의 수장이었던 길리
엄처럼 크리스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커티스는 엔

진룸에서 일하는 흑인소년을보고 반란의 초심으로다

시 돌아갈 수 있었다. 흑인 소년은 최하층 계급을 상징
하는 인물 기호이자 미래의 희망이다. 커티스는 엔진룸

에서 일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계급제도의 순환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개혁자의 소명이자 계
급의 ‘한’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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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
Figure 6. ‘Snowpiercer’s final scene.

이 영화 속에서 은유적 기호들은 다수 등장한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년’과 ‘횃불’이다[35]. 영
화 <괴물>과비슷하게미래의희망은소년의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열차안에는다양한종류의인물기호와비

인물기호가섞여있다. 여기서 ‘소년’과 ‘횃불’은 인류의
미래 희망과 문명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영화 결말에

얼어붙은 불모의 땅으로만 여겼던 세상에 북극곰이 살

고있었다. 북극곰은지구의환경문제를다룰때생명체
를상징하는기호로자주사용된다. 따라서영화결말에

서 보여준 장면(그림 6 참고)은 소년을 통해 미래의 희

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북극곰을 통해 인간이 살
아갈 수있는지구환경을은유적으로 표현하며관객들

의 상상에 맡겼다.

Ⅳ. 결 론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사실주의적인 창작 특징을 지

니고있으며, 사회계급과같은민감한이슈를상징적은

유로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계급적 억압과 같은 현상을

신랄한풍자로다루며인간적욕망과선악의동질성, 사

회에서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그리고 욕망으로 인

한도덕적붕괴가영화에서끊임없이강조하고있다. 봉

준호 감독의 영화는다양하고 독특한 관점에서인물기

호와 비인물 기호와 같은 풍부한 기호로 가득 차 있으

며, 서로다른형태의기호들을극적으로연결하며연출

하고있다. 이러한기호들은영화의깊은의미를탐구할

수 있는 연구 가치를 제공한다.

봉준호의초기영화를보면, 풍자와폭로에중점을두

고 ‘비판’의임무를수행하고자했음을알수있다. 그러

나 점차 ‘깨우침을 위한 폭로 속 희망’으로 전환하였다.

하층 계급의 ‘각성’은 국가의민주화와평등으로발전하

는 근원이 되었다. ‘미움’은 단순한 ‘한’이나 ‘회한’이 아

닌개인의명예와국가의존엄추구에대한강력한동기

가 되었다. 한국의 ‘한 문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인한한국의급속한발전과 선진국 대열의 진입에중요

한 정신적 토대를제공했기에목적이아닌 원동력이되

었다. 봉준호감독의영화는하층계급에대한이야기를

한국사회의역사와인류의 공동운명에대한논의로확

장함으로써 한국 영화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끄는 중추

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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